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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아래는 안또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새  책  Assembly(2017)의  97-105쪽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Third response: the common is not property 
 

공통적인 것은 생산에 열쇠가 되고 사유재산은 생산 능력에 족쇄가 된다.

공통적인 것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재산(소유)과 반대된다. 새로운 재산 형태가 아

니라 비재산(nonproperty)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통적인 것은 공유를 위한 사회

적 구조이며 사회적 테크놀로지이다.

사적 소유는 인간 본성에 내재적인 것이거나 문명사회에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적 현상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근대에 들어와서 생겼으며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

다.

가부장적 위계적 분할 및 통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전자본주의적 공유 공동체 형태를

되돌아볼 필요는 없다.

공통적인 것의 이해는 사회적 부를 향한 것이지 개인이 가진 것들을 향한 것이 아니

다. 당신의 칫솔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또한 당신이 만든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권리를 줄 필요도 없다.

공통적인 것의 형태들

① 지구와 생태계들

http://commonstrans.net/?p=976


② 비물질적 부의 형태들�생각, 코드, 이미지, 문화산물들

③ 점증적으로 협동적으로 생산되는 물질적 상품들로서 공통의 사용에 열려야 하는

것. 그 계획이 가능한 한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들.

④ 메트로폴리스와 시골의 사회적 영토들. 환경 + 문화.

⑤ 건강, 교육, 주택, 복지가 목표인 사회 제도들 및 서비스들.

공통적인 것의 이해에 결정적인 것은 그 사용과 접근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통적인 것이 민주적 참여의 제도들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오스트롬의

주장을 진심으로 승인한다.” 그러나 우리[네그리와 하트]는,  접근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작아야 하고 안팎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

다는 그녀의 주장과는 생각을 달리한다. 우리는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열린 더 확장적인 민주적 경험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표: 공통권과 사회권의 차이

사회권, 사회법 공통권(rights of the common)

정태적 생산적, ‘함께 있음’의 새로운 제도 구축

총체적 동원 아래로부터 관리되는 민주적 협동관계의 사회

개인들의 덩어리가 그 대상 특이성들의 협력

사회법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인간

자본 관리로 변형

공통적인 것은 법의 매개 없이 전진하며 다중으

로서 출현한다.

 

Fable of the bees; or, passions of the common 
오늘날 소유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공통적인 것의 열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안전]

재산은 당신을 구해주지 못한다.

사회주의 전통은 재산이 아니라 국가가 안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해왔다.

진정한 안보는 (스피노자에 따르면) 두려움을 물리치는 희망이다.

오늘날 안보는 특이성들이 공통적인 것에서 누리는 자유와 협동에서 나온다.



레베카 솔닛: 재난이 사회적 욕망과 가능성을 보게 해준다.

[번영]

사적 소유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말은 이데올로기로서나 사용된다.

사적 소유는 욕구의 빈곤을 낳는다. 맑스가 말하듯 향유 능력 자체가 생산력이다. 

생산성의 척도이다.

현대 사회에서 삶은 일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국면에서 불안정하게 되어가

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삶 또한 부의 결정적인 자원(resource)을 드러낸다.

주디스 버틀러: 취약성(vulnerability)은 강함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자유]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둘 다 억압적이다. 사적인 것은 자유를 파괴하고 공적인 것

은 사회적 유대를 멸절시킨다.

특이성들은 자유와 협동이 내적으로 연결될 때에만 탄생한다. “한편으로 자유의 확장

만이 협력을 구축하고 공통적인 것을 조직하며 사회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협력의 규칙들과 민주주의의 규범들만이 자유롭고 능동적인 주체성들을 구축

할 수 있다. 공통적인 것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라는 낡고 파괴적인 짝을 넘어

서 자유로운 인간의 공생공락(conviviality)을 구축한다.”

근대  주체론은  소유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에서  나왔다.  C.  B.
MacPherson:  개인은 그가 가진 것에 의해 정의된다.

소유 논리는 사랑에 대한 생각에도 주입된다.

주체성은 공재에서 발생한다. “주체성은 가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에  의해,  더  정확하게는  같이-존재하기,  같이-행동하기,  같이-창조하기에  의해

정의된다.  사회적  협력에서  주체성이란  것  자체가  발생한다.”(Subjectivity  is
defined not by having but being or, better, being-with, acting-with, creating-with.
Subjectivity itself arises from social cooperation.)

“그렇다면 이 모든 측면에서우리는 오늘날 공통적인 것의 열정이 가진 덕을 알아보

아야 한다. 비록 재산의 지배가 사회복지와 발전에 족쇄로 작용하는 것으로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되고 공통적인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등장하는 역사적 시점에 도

달했지만 사유재산은 (토머스 그레이Thomas Grey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스스

로 해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고 마테이Ugo Mattei가 올바로 말했듯이 공통적인



것은 ‘자신의 공간을 되찾기 위해 길고 진한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된 대중운동의 물

리적 존재로써만 방어되고 다스려질 수 있다.’ 인류가 절벽을 뛰어넘어 공통적인 것

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는 힘이 필요하다.”

♣


